
방청제시장 저질품 "판친다"
생산기업 난립으로 덤핑성행 … 사전심사제 도입 불가피

방청제 생산기업들간의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채산성 악화되고 있어 사전심사제 도입 등 대책마련이

요구되고 있다.

관련업계에 따르면, 방청제는 관리업무가 9 3년부터 보사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어 생산허가요건이

완화, 생산기업이 7개기업에서 1 4개로 증가했다.

이에따라 가격경쟁이 벌어져 9 3년 K g당 4 0 0 0원에서 9 6

년2월 현재 대리점가격 기준 2 0 0 0원까지 인하된 것으

로 알려졌다.

더욱이 생산기업들은 인건비 상승, 원료가 인상 등에

따른 생산단가 인상분을 제품가격에 적절히 반영치못

해 채산성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또 국내 생산능력이 2 6 0 0톤인데 반해, 국내수요는 1 5 6 0

톤에 그치고 있어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이 가속화

될 전망이다. 생산능력 증설이 용이한 것도 가격하락의

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.

국내 방청제 생산은 8 4년 공중위생법 시행과 더불어 생산을 시작한 두풍케미칼, 성산무역상사, 동해

식품화학, 경인을 필두로 한국케솔, 한일수질개발공사, 삼정화학, 삼부케미칼, 영천환경약품, 한독수

질개발공사, 한국라이신화공사, 신풍산업, 한국시락크등으로 급속히 늘어났다.

이에따라 가격경쟁이 치열해져 방청제 가격이 9 3년 K g당 4 0 0 0원에서 9 4년 3 5 0 0원, 95년 3 0 0 0원으로

하락했고 9 6년2월 2 0 0 0원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.

가격폭락에 따라 신풍산업과 한국시락크는 9 5년부터 생산을 중단하고 있는데, 국내에서 규산염 방청

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. 

수입 방청제의 가격은 독일 Giuliui Chemie가 생산하는 S i l i p h o s와 Benckiser Knapsack의 M i c n o p h o s가

각각 K g당 8 8 0 0원, 6000원에 거래되는 등 국산품과 2배가 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.

국산품은 완전자동화 미비로 인해 온도에 의한 용해도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지는 것으

로 알려졌다. 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는 액상방청제 개발은 물론 유통 사전심사제 도

입을 통한 품질향상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.

특히, 사전심사제 도입은 국내 생산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불필요한 가격경쟁으로 인한 품질저하를

막고 아울러 소비자의 신뢰를 재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호의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.

또 9 6년2월 현재 액상방청제 가격이 고형보다 3 0 %정도 비싸고 실질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수요처에

서 액상에 맞는 시설을 투자해야 하는 단점을 안고 있어 사전심사제 도입이 절실한 실정이다.

총생산량 중 액상방청제는 5 %미만에 그치고 있어 사용보편화 및 넓은 온도 범위에서 일정한 용해

력을 지니는 고품질방청제 개발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.

일본은 8 0년 중순부터 수질보존협회의 사전검사를 필한 제품만을 유통시키고 있다.

국내에서는 9 5년 1 0월1 9일부터는 방청제 관리가 일선 시·군으로 넘어감으로써 관리감독이 느슨해

지고 있어, 방청제협회에 사전검사 및 처벌 권한을 부여,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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